
전기철도용 무연집전마찰판 소재 국산화

한국전기연구원(원장 권영한) 신소재응용그룹 이희웅 박사 연구팀은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쓰이

는 중요 부품인 무연(無鉛) 집전마찰판 소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5월31일 밝혔다.

집전마찰판 재료 개발로 매년 수십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기존 집전마찰판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납

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.

집전마찰판은 전기철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장치인 팬터그라프에 쓰이는 부품으로 철도 윗부분에 자리잡

은 전력선과 접촉하면서 전기를 팬터그라프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.

철도차량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집전마찰판은 마찰로 인해 쉽게 닳아지지 않으면서 잘 미끄러지

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.

이희웅 박사 연구팀이 만든 마찰판 재료는 구리와 아연을 섞어 만든 황동으로, 황동이 이미 널리 쓰이던 재

료지만 일반적인 황동의 전기 저항이 구리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용 재료로는 잘 쓰이지 않았었

다.

연구팀은 황동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황동에 베릴륨 등 미량원소를 첨가하고 금속 분말을 응집시키

는 소결방식이 아니라 용융방식을 이용해 사용 때의 분진 발생을 최소화했다.

구리나 철을 주원료로 만든 기존의 마찰판은 특히 습기에 약해 장마철에는 심하면 수명이 1주일에 불과한

경우가 있어 전기철도의 유지보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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